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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중 하나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CTS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창업기업의 사례를 창업생태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공적개발협력(ODA)은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일자리
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한국 ODA의 역사는 1945년 미국 및 유엔의 긴급구호 원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2010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며 선진공여국으로 도약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
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Creative Technology Solution(CTS)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창업기업과 성격이 잘 맞는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몇가지 개선점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창업생태계 이론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개선점을 제안한다. 이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정책, 자금, 문화, 시장 접근, 지원 및 인적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과 정책입안자, 학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tartups seeking overseas expansion through the CTS program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by 
applying the theory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The ODA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nd quality
job cre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OECD DAC in 2010, which marked
its leap to become a developed donor country. Currently, South Korea is a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focus on Asia and Africa. In particular, the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program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elps 
startups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However, although this program focuses on solving social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matches startups oriented towards problem-solving, there are several areas for improvement. The
study analyzes the global expansion cases of Korean startups utilizing this program and provides insights
based on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ory that suggest improvements. This research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ntrepreneurs, policymakers, and academics and hopefull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successful global strategies.

Keyword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rtup Ecosystem Theor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Startups Going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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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적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
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DA의 목적
은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향상, 보건, 교육, 인프라 구
축, 환경 보호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1].

특히, ODA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적
정기술[2-4]과 같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OD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솔루션
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주체로 부각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혁신기술 프로그램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
가들에게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기회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
해 자신들의 적정 기술이 반영된 솔루션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모델 기획검증, 모델고도화, 실증화 
등 본격적인 사업확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해외 
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한해 ODA 예산이 2023년 기준 
4조 5천억 원이나 이 사업에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라는데 있다[5]. 현재 CTS프로그램
이 유일한 창업기업 전용 ODA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산
규모는 44억 원이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예산 대비 
매우 미미하다. 또한 수출이나 해외시장 확대에 상대적
으로 유리한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협업하여 ODA 사업
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부족하다. 즉,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부족하고 역량이 미약한 국내 창
업기업 진출폭이 매우 좁다.

본 연구에서는 CTS프로그램의 전주기적 사업에  참여
한 창업기업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혁신적인 기술

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삶의 개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성과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Isenberg의 
창업생태계 요소인 정책, 자금, 인적자본, 지원, 문화, 시
장 관점으로 접근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개발협력 기회발굴을 
위한 프로그램과 창업생태계 이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를 진행하고, CTS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협력발굴 기회를 찾아내고 사회문제
를 해결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확장하는데 기
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한국 ODA 역사
대한민국 ODA 백서(2020)에 의하면[6],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
와 전후복구 지원을 받으며 수여국으로 시작하였다. 그
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은 다양한 과정과 중요 
이슈를 통해 공여국으로 변모하였다. 

1945-1961년 동안은 전후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중
심의 원조가 시작되었다. 1945년, 한국은 미국의 행정구
호원조를 받으며 수여국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 후, 
1950년에 유엔의 민간구호 및 재건원조가 시작되었으
며, 1953년에는 미국의 경제부흥원조를 받았다. 이러한 
시기는 전쟁 이후의 긴급한 복구와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1962-2000년 동안은 개발차관 중심이
다. 196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
으며,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포항제
철이 준공되었다. 1976년에는 대전직업훈련원과 한백창
업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IMF 구제금융
을 신청하였고, 2000년에는 DAC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
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기반 시설 구축에 중점
을 두었으며,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의 변화가 주요 
이슈였다.

공여국의 역사는 1963년 시작되었다. 이 때, 한국은 
연수생 초청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며, 전문가 파견사업
을 시작했다. 1969년에는 기술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
며, 1977년에는 기자재 공여 무상원조가 최초로 실시되
었다. 이 시기에는 연수생 및 전문가 파견, 기술 협력 등
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노하우를 전달하는 역할
이 강조되었다. 1987~2010년 동안 원조 기관 설립을 통
한 본격 공여가 시작되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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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이 창설되었고, 1989년 해외청년봉사단 프로그
램이 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설립되었다. 2006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
되었고, 2009년에는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WFK)가 
출범하였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을 강화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을 추구했다.

2010년 이후부터는 OECD DAC 가입(2010)을 통한 
선진공여국으로 도약하였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부산 개발원조총회(HLF4)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에는 다자협력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국으
로 수임하였다. 2019년 한국은 OECD DAC부의장 국가
로 선임되었으며,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
며 국제 개발협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법제화와 
정책도 2010년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
년 법적제도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수립되었
다. 202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2021년 국제개발협력본부 및 무상개발협력 전
략회의가 신설되었다.

2.2 한국 ODA 예산규모와 형태
우리나라의 2023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4조 

5,450억 원이며, 총 45개 기관이 1,89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5].

한국의 2023년 ODA 예산 증가 및 사업 수 증가는 국
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
음을 반영하고 있다. ODA 예산의 증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협력 강화이다. 국
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
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인 역할을 확
대하며, 다양한 국제 기구 및 협력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
에서 노력하고 있다. 둘째, 급속한 변화와 도전이다. 세
계적으로 경제, 기후, 보건, 디지털 등 다양한 도전에 직
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ODA 예산
의 증가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셋째, 국
내외 이슈 및 역할 강화이다. 한국은 국내적 이슈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ODA 예산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성공 사례와 경험이다. 한국은 지
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과 성공 사례를 통해 ODA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ODA 예
산을 늘리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업무능력 강화이다. 한국은 
ODA 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ODA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ODA 예산 증가와 사업 수 증가는 한국이 국
제 개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결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국제개발협력 사
업의 주요 특징을 총 ODA 중 양자협력, 다자협력 비율
과 유상협력, 무상협력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국제개
발협력 사업 중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비율은 81:19이
다. 이는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양자협력은 한국과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협력을 의미하며, 양자 협력은 특별한 필요나 우호
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자협력은 다양한 국가
와 국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다자간 협력을 강
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유상협력과 무상협력의 비율은 
37:63이다. 이는 한국이 ODA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협
력을 위해 무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상 
협력은 대부분 금융 지원 및 기술 전달을 위한 유상의 협
력을 의미하고, 무상 협력은 자원의 무상 제공을 통해 협
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 협력은 수공국의 개발 
지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
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한
국은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식을 
추구하고, 무상협력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
원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Fig. 1. Key features of Korea’s 2023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sour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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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lements Achievement goals of SDGs

Dignity

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in all 
countries (7)
Goal 2. Zero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e (8)
Goal 10. Reduce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10)

Prosperity

Goal 8. Ens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12)
Goal 9. Build sound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innovation (8)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1)

Earth 
Environment

Goal 7.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sustainable modern energy for all (5)
Goal 11. Ensur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10)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5)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ocean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
Goal 15. Protect, restore and sustainably utilize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preven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12)

Human 
Centered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well-being for all 
(12)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access to lifelong learning for all 
(10)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and girls (10)
Goal 6. Ensure access to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8)
Goal 11. Promot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10)

Justice

Goal 16. Pursu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justice 
accessible to all and effective, credi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12)

Partnership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global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

※source : [9]

Table 1. SDGs basic elements and related goals한국은 지역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하
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전략이다. 아
시아는 한국에 가깝고, 한국이 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 
문화 및 정치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들에 대한 
지역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여전히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발의 잠재력
이 크다. 이러한 지역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한국은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아시아와 아
프리카 간의 협력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관
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플랫폼에서 역할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글로벌 이슈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지역에서 글로벌 가치
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서의 지원을 통해 한국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자
국의 정책 및 발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아시아와 아프
리카 중심의 지원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순위
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
아와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역적 전문성과 지역 간 협력
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을 지원
하는데 도움을 준다.

2.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CTS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
로 창업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과 혁신을 통해 ODA 프로젝트
를 강화한다[7].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
건, 교육, 물, 에너지, 신흥 이슈 등의 분야에서 총 68개
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8]. 특히,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
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SDGs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CTS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협력국의 요구에 맞는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국제 개발 협력에 참
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
여하고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CTS Seed 
0, Seed 1, Seed 2 단계별 체계화가 되어있다. Seed 0

단계는 개발도상국 개발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
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
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
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
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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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창업기업에게 기술
개발 자금이 최대 3억원 까지 지원된다.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도상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발도상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로서의 성
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
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 2. KOICA’s CTS Program
※source : [8]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ICA의 2015-2023
년 동안 22개국 총 109개 프로젝트가 보건의료/교육/농
촌개발/물/기술환경에너지/장애/공공행정/기타 분야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건의 혁신 솔루션, 이 솔루션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최
종 사용자 수 90만명,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수혜자수 
450만 명에 이르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
술·경제·사회적성과로 CTS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된 공인
인증 수 238건, CTS 참여기업의 외부투자유치액 약 
724억 원, CTS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국내 일자리수 
1,428명의 결과를 낳았다[10]. 참고로, 이 표에서 언급
하고 있는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는 부의 피라미드의 바닥으로 가장 규모가 크
지만 가장 가난한 사회층을 이르는 것으로 신흥국가의 
저소득층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경영학자인 
프라할라드와 스튜어트 하트의 2022년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라는 논문을 통해 신흥

시장에는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40억 명의 저소득
층이 있으며, 이들의 구매력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성있는 소비층이라는 개념
으로 대중화되었다.

Business 
Areas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20
23 total

Health 
Care 4 1 9 8 3 5 2 4 1 37

Education 1 1 3 3 1 2 2 2 2 17
Rural 

Development 2 2 3 1 1 7 16

Water 1 5 1 1 4 3 1 16
Technology 
Environment 

Energy
2 2 3 1 2 2 1 13

Obstacle 1 1 2 4
Public 

Administrat
ion

1 1 1 3

Etc 1 1 1 3
Total 10 2 19 23 9 11 12 18 5 109

※source : [10]

Table 2. Number of CTS businesses by sector 
(2015-2023)

(unit: case)

Discovery 
Innovation 
Solutions

Number of 
end users 

of 
innovative 
sol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Number of 
CTS 

program 
beneficiaries 
among BOP 
(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 
in 

developing 
countries

Number 
of public 
certificati

ons 
derived 
through 
solutions

Amount 
of 

external 
investment 
attracted 
by the 

company

Number of 
jobs 

created 
domestically
(2017-2022)

68 cases 900,076 
people

4,548,889 
people 238 cases

72.43 
billion 
won

1,428 
people

※source : [10]

Table 3. CTS Performance (2015-2023)

이처럼 ODA사업은 개발도상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창업기업과 궁
합이 잘 맞는 사업임과 동시에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ODA 사업에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KOICA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이 유일한 창업기업 전
용 ODA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규모는 44억 원 수준으
로, 2023년기준 전체예산 4조5천억 원의 0.09%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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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따라서, 창업기업 전용트랙 확대 필요성이 있
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은 창
업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면과 비교된다. 아시아개발은행
(이하 ADB)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된 지역개발금융기구로 
2021년 7월 기준 68개국이 가입되어있으며, 대한민국도 
회원국이다. ADB는 차관(Loan), 무상공여(Grant), 지분
투자(Equity Investment),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한다. 이 중 TA 자금이 국내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2020년 2억9천4백만 
달러 예산이며 5년 평균으로는 2억 3천만 달러 수준이다[11]. 

둘째, ODA 사업 참여를 발판으로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창업기
업은 CTS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 대한 적응할 수 있었
다. 이후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나 시장, 문화, 경쟁환경 등에 도전
적인 과제들에 직면한다. 이때, 이미 해외 현지에서 인정
받은 대기업이 등의 기업과의 협업과 같은 후속과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ODA를 통한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
는 가버넌스가 부족하다. 앞서 창업기업과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 조직 또는 플랫폼이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타 
정부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
는 방안도 필요하다. 

2.4 창업생태계 이론
여기서 주로 다루는 기업은 주로 창업기업 중 기술기

반 중심의 벤처기업에 집중한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은 전략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다양한 이론과 접
근 방법이 있는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주요 이론 
중 창업기업과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크게 
자원 기반 이론(Resource-Based View, RBV), 네트워
크 이론(Network Theory), 창업생태계 이론을 고찰하
였다.

자원 기반 이론은 경영학의 대표이론으로 기업의 경쟁
력은 그 자원과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12]으로, 
이를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론으로 
중요 요소는 핵심자원(Core resources)와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가 있다. [13]은 자원 기반 이
론에 근거하여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
었는데, 외부자원 측면에서 벤처캐피탈 자금과 외부협력

네트워크 활용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에 양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은 이해관계가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조직체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망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관계
망이 중요하며 협력관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14,15]으로 중요 요소는 비즈니스 
네트워크(Business networks)와 신뢰(Trust)가 있다. 
[15]는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두 조
직체간의 협력관계를 다루었다. [16]은 벤처기업의 국제
화에 미치는 특성 중에 네트워킹 및 마케팅 역량이 중요
함을 주장하였다.

Fig. 3과 같이, 창업생태계 이론은 Isenberg[17]이 제
시하는 이론으로 창업생태계는 크게 6개의 영역과 이의 
하부 11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간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된다는 이론이다. 6개의 이론은 정책, 
자금, 지원, 시장, 인적자본, 문화이다. 

첫째, 정책(policy)요소로 2가지의 하위요소인 리더십
(Leadership)과 정부(Government)가 있다. 리더십은 
명백한 지원, 사회적 타당성, 기회의 장 마련, 기업가정
신 전략, 도전정신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정부는 투자나 
지원등의 제도, 재정 지원(예. R&D나 스타트업펀드), 규
제프레임워크 인센티브(예. 세제 혜택), 연구 기관, 벤처 
친화적 법률(예. 파산, 계약 집행, 재산권 및 노동) 등을 
다룬다.

Fig. 3. Entrepreneurship ecosystem components 
according to Isenberg

둘째, 자금(Finance)요소로 소액대출, 엔젤 투자자, 
친구와 가족의 투자, 시드머니, 벤처캐피탈펀드, 사모펀
드, 공적자본시장, 부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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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Culture) 요소로 성공 사례들, 창업자 부
의 창출, 국제적 명성, 위험․실수․실패의 용인, 혁신성․창
의성․실험,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부의 창출, 야망․추진
력․헝그리 정신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지원(Support) 요소로 물리적 하부구조(통신매
체, 운동 및 물류, 에너지, 영역, 보육, 센터, 클러스터 
등), 전문서비스(법률·회계·투자은행·기술전문가와 자문
가 등), 비정부기관(비영리 기업가정신 촉진기구, 경진대
회, 컨퍼런스, 관련 협회 등)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다섯째, 인적자본(Human Capital) 요소로 창업가양
성을 위한 교육기관(전문기관 및 학계의 일반적 수준 교
육기관, 전문적 기업가정신 훈련기관), 노동환경(숙련 및 
비숙련, 연속 창업가들, 후세대 가족기업), 네트워크(창
업가의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다국적 기업) 3
가지로 구성된다. 

마지막, 여섯째는 시장(Markets) 요소로 제품 테스트
를 위한 얼리어답터, 생산전문가, 참고고객, 1차 검토, 
유통채널 등의 초기 고객으로 구성된다[17,18]. 

주요 이론 중 창업생태계 이론에 집중하는 이유는 창
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이론은 창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금, 문화, 시장, 지원, 인
적 자본 등 다양한 외부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senberg의 창업생태계 이론에 집중하여 접근한다.

이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go.kr)검색을 통해 사
회과학분야에서 최근10년간 ‘창업생태계’가 연구제목인 
등재후보, 등재지, 우수등재지의 문헌을 탐색한 결과 최
근 10년간 58건의 연구문헌이 도출되었다. 해당 58건 
논문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Fig. 4와 같이 
3번이상 언급된 키워드는 창업(스타트업, 창업기업 포함) 
(19건), 기업가정신 (9건), 벤처기업 (3건), 시장 (3건), 
지원 (3건), 창업교육 (3건), 창업의도 (3건), 창업환경 (3
건)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주제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그룹화
하면 생태계 조성 및 분석 관련 연구가 24건(실증 11건, 
사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동기, 의도 8건(실증 7
건, 사례 1건), 개선/성과/성공요인 도출 8건(실증 7건, 
사례 1건), 대학창업정책 7건(실증 1건, 사례 6건), 측정
모형 6건(실증 5건, 사례 1건), 글로벌진출 2건 (실증 2
건), 창업보육 2건 (사례 2건), 기타 1건(사례 1건)으로 나
타났다. 연구방법 기준으로는 실증분석이 56.9%로 더 높다. 

Fig. 4. Startup ecosystem thesis main keywords 
(word cloud)

본 연구의 주제인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다룬 논문 
3건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홍은영・최종인[37]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업생태
계’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바이오니
아, 진시스템 등 대덕생태계 출신 창업기업의 사례에서 
우수한 인적자본과 시장 재정의, 지역기관의 지원을 성
공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동기 외[72]는 기업특성, 시장구조, 창업생태계가 
본(Born)글로벌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동기와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의 실증연구에서 글로벌 마인드, 시장 규모/규
제, 정부 지원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Research 
Method

Topic

Empirical
Analysis Case Study sum

Ecosystem creation 
and analysis

11 
[19-29]

13
[30-42] 24

Entrepreneurship 
motivation, intention

7
[43-49]

1
[50] 8

Derivation of 
improvement/
performance/

success factors

7
[43,51-56]

1
[57] 8

University Startup 
Policy

1
[58]

6
[59-64] 7

Measurement model 5
[65-69]

1
[70] 6

Global expansion 2
[71,72] - 2

Startup Incubation - 2
[73,74] 2

Etc - 1
[75] 1

Sum(%) 33(56.9%) 25(43.1%) 58

Table 4. Entrepreneurship ecosystem litera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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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남정민[73]은 창업자의 글로벌 역량이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창업
자의 글로벌 역량은 창업생태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생태계 인식은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의 연구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하거나 진출중인 기
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대상인 창업기업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를 목적으로 적정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이 해외기업 진출의 신호탄으로 활용하기 한국국제협력
단의 CTS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한 
성과와 향후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창
업생태계 관점의 6가지 요소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ODA와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논문에
서도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원국의 중소기업 
개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본 연구가 추구하는 
국내 창업기업의 ODA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과는 연관이 
거의 없었다. 박지연·양욱재[76]은 공적개발원조(ODA)
를 활용한 해외건설사업 수주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건설사업연구로 주로 대기업에 국한된 연구이다. 
김정엽 외[77]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수자원 
분야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연구이나,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국내 ODA예산에서 창업기업이 참여하여 해외 진출
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희소성이 있다.

3. 사례 연구

3.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사례연구의 대상인 W기업은 업력 5년차 창업기업

이자 벤처기업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다. 
인공지능 누수관리 솔루션의 바탕이 되는 다수의 국내외 
특허, KC 및 CE인증,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환경부 대
상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지금까지 다루어
온 ODA를 통한 해외진출 연구에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
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의미가 있다. 첫째, 대표성과 
독특성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의 CTS프로그램의 Seed 0, 
Seed 1, Seed 2 사업과 아시아개발은행의 TA프로그램
사업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창업기
업이며, AI기술을 활용한 누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원국(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아이템으로 적합한 적정기술의 영역이자 AI와 같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창업기업으로 본 사업 참여 이후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이론적 틀과의 연결이다. 
이 기업의 사례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6요소인 정책, 자
금, 문화, 지원, 인적자본, 시장의 관점에서 이론적 연결
고리가 있다. 특히,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창업기업
의 사례로서 얻은 교훈을 통해 다른 스타트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셋째, 실제적 의
미와 영향이다. 이 창업기업에서 얻은 실제적인 교훈과 
전략적 권고사항을 도출해, 다른 스타트업 또는 정책 수
립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연구가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
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
가 산업 전반 또는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W기업의 대표자 인터뷰와 그동안 실적자
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의 틀은 CTS사업을 
통한 도전, 솔루션, 주요성과와 창업생태계 관점의 분석
과 시사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2 연구내용
도전 :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수도관 누수에 의한 

세계 물 손실은 매년 약 230㎥에 달하며 그 중 절반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수
자원 부족 및 오염문제가 심각하며, 관로의 노후화로 인
해 평균 물 손실률이 32.75%, 손실량은 연간 15.1억㎥
(연 6,200억 원)에 해당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누수 문제 
및 상수도(음용수 공급)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고비용 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요구
되는 기술만이 적용되어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전무한 실
정이다.

솔루션 : AI로 소리 데이터를 분석해 송수관 누수를 탐
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W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
지능, IoT,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저비용 지능형 누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현지 상용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상수도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용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기업의 혁신성은 데이터 기반 인
공지능 기술, 원격 IoT 장비 및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비
전문가도 누수탐지가 가능한 저가형 누수관리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개발
도상국에 적합한 수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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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0% 이상 비용 절감). CTS 프로그램의 Seed 1을 
통해 현지화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Seed 2를 통해 기술 고도화, 현지 수도사업소 대상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지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Seed 0 : 인도네시아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평균 물 손실률이 32.75%, 손
실량은 연간 15억 1,000천㎥에 해당하며, 이는 연 
6,200억원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국가적 차
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고비용의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기
술만이 적용되어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전무한 실정이다. 
즉, 저비용으로 물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필
요함을 인식하였다. Seed 0 프로그램 진행기간동안 인
도네시아 현지 AC 업체와의 협력을 토해 위와 같은 인도
네시아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업체와 함께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Seed 1 : Seed 0에서 스케일업하는 과정으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개발 및 현지 적용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카부미 시의 상수도 누수율 저감 및 현지 인력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클라우드 서버 및 자체 개발 IoT 장
비를 통해 인터넷만 있으면 비전문가도 누수 탐지가 가
능한 적정기술로, 저가형 누수관리 플랫폼을 개발함으로
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수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이 단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점은 인력양성을 통해 현지 인력이 누수
탐지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Fig. 5. W Company’s low-cost, intelligent water leak 
management platform

Seed 2(시범 비즈니스) : 이 기업은 Seed 1 프로그램
을 통해 AI 기술이 적용된 누수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관련 IoT 장비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지 기술 검
증을 완료하였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원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수혜지역을 확대(1,500가구→3,700가구)하는 
등 Seed 1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현지 수원기관
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eed 2에 진입하였다. 

Fig. 6. Water leak detection technology and local 
application

주요성과 : SDGs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관점
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파급효과가 있다. 즉, 고가의 누수 
탐지 장비를 필요로 하며 전문가 의존도가 높은 기존 누
수 관리 솔루션과 달리 W기업의 솔루션은 비용 절감을 
통해 개발도상국 적합형 누수저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
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기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인데, 누수 탐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 20명을 교육 시키고 이들이 누수 
신호를 검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즉, 이들의 검사를 통해 
40개의 누수를 발견하고 즉시 수리하여 하루에 960㎥의 
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약 3,800명에게 추가적으로 깨
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CTS프로그램 이후 W기업은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2023 CES Innovation 
Awards를 수상하였으며,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를 유치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ADB)프로젝트에 선정되
었다. 이 사업의 수혜국인 인도네시아 뿐만아니라, 인도, 
터키,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도 적용하여 기술 활용 및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타 국가 진출 및 
확산이 기대된다.

창업생태계 관점의 분석과 시사점 : 이 사례를 Isenberg
의 창업생태계 6요소 관점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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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인으로  KOICA CTS프로그램은 해외진출 판로를 
모색하는 창업기업이 비교적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이다. 
② 자금요인으로 해외진출 모색에 비용이 드는데 이 프
로그램을 통해 Seed 0,1,2 단계별 아이디어고도화, 소규
모실증, 시범비즈니스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전체
ODA자금의 0.09%수준으로 자금 규모가 매우 미미하
다. ③ 인적자본 요인으로 현지의 인력을 교육시켜 활용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고용창출에도 효
과가 있다. ④ 지원 요인으로 KOICA CTS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적용할 적정기술을 비즈니스관점에서 기
획하고 실증화까지 지원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에 
매우 이롭다. ⑤ 시장 요인으로 ODA 프로그램의 성격상 
주로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어 있다. ⑥ 문화 요인으로 
SDGs 8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관점에서 본 프
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현지실정을 파악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현실을 반영한 누수기술과 같은 적정기술 적
용으로 시장의 호응도를 이끌고 창업기업의 좋은 이미지
를 심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측면에서 CTS프로그램이 창업기업
이 ODA를 통한 개도국 해외진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자금측면으로 전체ODA예산이 
매우 미미하여 창업기업들의 성과를 대폭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인적자본 측면에서는 현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서 SDGs 8(양
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KOICA의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이미 진출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가 네트워
크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 측면에서 창업기업이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인 글로벌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 대기업과의 교류 등 후속지원프로그램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측면에서 개도국의 시장진출
을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진출로 확대하기 위한 협업프로
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문화 측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은 기업의 현지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 활
성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W기업이 창업기업으로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
고 스케일업 해나가는 과정을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다음
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Policy) 요소 관점이다. 창업기업이 개발
도상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나 넘어야 할 산
이 많다. 누수문제와 같은 공적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
과 정부간 전자상거래(B2G)형태로 이뤄지다보니 대부분 

경쟁입찰에 유리한 신용등급과 레퍼런스를 갖춘 중견기
업 이상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이는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어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기업의 참
여가 제한적이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에 해당 사업의 정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금(Fund) 요소 관점이다. W기업이 해외에 진
출한 기술분야는 ‘누수’를 AI기반으로 탐지하는 것으로 
적정기술의 영역에 해당하며, 대기업보다 혁신기술을 가
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진출하기 적당한 규모이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한해 ODA 예산 중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미미하다. 기술 
보유 창업기업이 개발도상국 진출에 가장 필요한 건 재
정 지원이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구현하는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셋째, 인적자본 요소 관점이다. 특히 인적자본 요소 
중 네트워크에 집중한다. 즉, 창업기업이 현지에 진출하
려면 현지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물론 KOICA의 CTS프로그램이나 ODA펀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원 관점이다. 공공기관 역할 강화이다. 해외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즉, 인프라를 구축하는 큰 프로젝트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창업기업과 협업한 소프트웨어 적인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 관점이다. 수출이나 해외시장 확대에 상
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협업하여 ODA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결고리 강화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개발도상국 진출 뿐만 아니
라, 좀 더 확대된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문화 관점이다. 해외시장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현지 
문화의 특징, 비즈니스 관행, 소비자 행동 패턴 등을 고
려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할 수 있다. 문
화적인 차이로 인해 소통 및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으며, 이는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 문
화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
성화하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모
색해야 하는데, 해외 시장에는 이미 현지에서 인정받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존재하기에 이들과의 
협력도 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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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urrent Situation Problem Improvement

Policy

The public sector 
is comprised of 

competitive 
bidding in the 
form of B2G 

betwee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Favorable 
conditions for 

major mid-sized 
companies and 

large 
corporations that 
are advantageous 

for ODA 
competitive 

bidding

Introducing a 
partnership 
policy for 

start-ups that can 
work with 
mid-sized 

companies and 
large 

corporations

Fund

KOICA CTS 
Program KRW 4.4 

billion (as of 
2023)

Budget size is 
small

(Less than 0.1% 
of the total 

budget)

Expansion of 
ODA budget in 
which start-ups 
can participate

Human 
Capital

Start-up 
companies 

inherently have 
poor networks 
among human 

capital

Lack of network

Establishing a 
cooperation 
network with 

large 
corporations 

operating 
overseas

Support

There are public 
institutions 
operating 

overseas, such as 
KOICA and 

KOTRA.

Lack of 
software-based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rogram

Strengthening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with 
many overseas 

networks

Market

As the scope of 
entry for 

start-ups is very 
narrow, start-ups 
seek to advance 

using ODA 
projects as a 

stepping stone.

Lack of 
connection with 
the market after 

ODA project 
implementation

A collaborative 
link is needed 

with large 
corporations that 

are relatively 
advantageous for 

exports or 
overseas market 

expansion.

Culture

Start-up 
companies tend 

to be mainly 
focused on the 

domestic market.

It is difficult for 
start-ups to 

understand local 
culture.

Participating in 
cultural exchange 

programs 
through 

cooperation with 
mid-sized 

companies and 
large 

corporations 
already 

recognized 
overseas

Table 5. Implications from a start-up ecosystem 
perspective for overseas expansion of 
ODA-participating start-ups

 

4. 결론

4.1 결론 및 시사점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자금 부족, 시
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적 차이 인식 부족, 경쟁 환경, 

네트워크 부족 등이 주를 이룬다. 즉, 새로운 시장에 진
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것
이 창업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시장의 특성, 소비자 동향, 규제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제
품이나 서비스가 현지 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양한 문화와 언어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어려움 등 문화
적인 차이로 인해 제품이나 마케팅 전략이 현지에서 효
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현지에서 
인정받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이들과 경쟁하려면 창의적
이고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진출 기업은 현지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현지 리소스 등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철저한 시장 조사, 현지 전
문가와의 협력, 강력한 협업 전략, 지속적인 현지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다루
어 온 ODA사업이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회전략으로 유효할 수 있다. 창업생태계 이론 관점에서 
생태계의 여섯 가지 요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기술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해외 시장에 진
출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
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KOICA사업과 ADB사업에 참여
한 대표로부터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이 개발도상국(수원
국)에 기술․경제․사회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창업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진
출 도약의 계기가 되려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업기업이 ODA사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회발굴을 위해 창업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점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창업기업이 해외로 나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특화된 
ODA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와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창
업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ODA 프로
젝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
만, 현재 한국정부의 ODA예산에서 국내 창업기업이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미하다. 

둘째, 창업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 역할을 하는 조직 또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
되고, ODA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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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협업하여 ODA 사
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필요하다. 현
재 ODA는 대부분 대기업들의 해외 사업 Risk를 낮출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ODA사업의 취지
를 고려한다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해외네트
워크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해외진출의 발판이 마련된 대
기업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역할 강화이다. 해외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즉, 인프라를 구축
하는 큰 프로젝트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창업기업과 
협업한 소프트웨어 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도 필요하다. 

4.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하나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은 해당 사례에 특

화된 귀중한 인사이트와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
으나, 이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특정 스타트업의 경험과 전략이 다른 맥락, 산
업, 혹은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다. 이는 사례 연구의 선택적 특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한계이며, 따라서 본 연구
의 발견과 결론을 다른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S프로그램은 업력 7년미만의 
창업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ODA를 통해 창업기
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되는 주요 장벽들은 유
사한 상황에 처한 창업기업에게 공통의 문제일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는 실질적인 사례로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글로벌진출기회를 모색
할때 실질적인 사례로써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창업생태
계 구성에 관여하는 정책입안자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게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향후 연구에서는 CTS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비교 사례연구나 실증연구를 통해 좀 더 심도있는 창업
기업의 ODA를 통한 해외진출방안 모색 연구에 기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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